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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기사작성에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 

500명을 대상으로 기자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적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보도자료 이용행태 연구결과 광주지역 기자들은 하루 평균 5.59건의 기사를 생산한다. 또 출입

처에서 하루 평균 18.43건의 보도자료를 수신했으며 이 가운데 35.4%를 기사작성에 이용했다. 

보도자료를 취재의 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36.2%, 리라이트(Rewrite) 44.8%, 보도자료 원

문의 일부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하는 경우는 18.9%였다. 리라이트와 원문이용을 더하면 결국 

보도자료의 63.79%를 기사작성에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구조적인 요인영향을 분석한 결과 언

론사 유형에 따라서는 신문 40.37%, 통신 30.57%, 방송 25.57%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보

도자료 이용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부기관이나 단체, 사주 등으로부터 편집에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부서와 직급 등은 보도자료 이용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셋째, 기자 개인적인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는 성별이 가장 큰 차

이를 보였다. 남성 기자 32.1%, 여성 기자 50.7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언

론사 근무 연수, 출신학교에서의 언론학 전공여부, 특히 출입처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 등은 보

도자료 이용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요인 가운데 직업만족

도도 보도자료 이용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임금, 미래비전, 사회적 

영향력 등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성격이 강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보도자료, 게이트키핑, 구조적 요인, 개인적 요인, 지역언론, 광주광역시 

A Study on the Use of Press Releases as a Gatekeeping 

Process, Focusing o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Press

Kwon, Shin-oh, Kim, Kyun-so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how reporters active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use press 

releases for the preparation of news accounts and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ir influence 

on the news articles that they prepa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500 reporters for newspapers, radio and television stations or networks, and news 

agencies in Gwangju District. First, it was found that reporters in Gwangju District produced 

on average 5.6 news articles per day.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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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18.4 press releases per daily news beat, among which 35.4% were used as news 

articles. Further, it was found that using press releases as a tip to suggest coverage of a 

topic accounted for 36.2%; re-writing a release in the journalist’s own words, 44.8%; and  

quoting part of the release in a news article, 18.9%. When different uses are factored in, 

63.8% of the press releases are used for news article prepar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utilization varied by press type, from newspapers (40.4%) through news agencies (30.6%) 

down to broadcasting (25.6%).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porters’ wage 

levels and their use of press releases. However, the more that reporters thought that editing 

intereference was severe from an outside institution or a corporate proprietor, the higher was 

the likelihood of reliance on press release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an affiliated 

division and position and the use of a press release. Third, it was found that gender showed 

the bigges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porter’s personal profile and the use of 

press releases, with a variance between 32.1% of male reporters and 50.8% of their female 

counterparts. However, other factors such as the length of service in the press, the 

journalists’ undergraduate majors (specifically, whether they took degrees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and their closeness with publicists on a specific news beat were 

found not t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to reliance on press releases. Even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use of press releases. 

However, the complexity of job satisfaction measures due to the intersection of personal and 

structural factors suggest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and analysis.

[Keywords] Press Release, GateKeeping, Structural Factor, Personal Factor, Local Press, 

Gwangj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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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취재 대상 기관, 이른바 출입처가 제공하

는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행위는 이미 일상화됐

다는 말이다. 참고에 그치지 않고 보도자료 원

문의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 기사에 붙이는 사

례도 지적되고 있지만, 언론 현장에서는 이런 

행위조차도 이미 ‘관행’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랜 것으로 보인다(남효윤·구교태 2004; 임현

수·이준웅 2011; 박용백 2012).

서철모(1990)는 서울특별시가 1989년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18.3%가 신문에, 13.7%가 

방송에 게재됐다고 보고했다. 성해용(1999)은 

대기업과 정당의 보도자료 인용률이 40%에 

달하는 상황을 확인했고, 김희정(2006)도 제주

대학의 보도자료 신문 게재율이 52.1%에 이른

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에서는 

최소한 25년 이전부터 언론의 보도자료 의존

이 문제가 돼 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반

영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제주도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걸(Sigal 1973)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20년 동안 1면 

기사를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 인용률이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새먼(Saman 

1976)은 환경 관련 기사의 50% 이상이 보도

자료에 의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동양과 서양 모두 1970년대 이후 언론의 보도

자료 이용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연

구는 그 과도한 의존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활

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됐듯이, 언론이 취재 아이템의 선정

과 취재, 기사 작성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환상’

에 가까워 보인다. 이러한 지적은 언론이 정부

나 기업체, 각종 이익단체 등이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것을 떳떳하지 못하거나 비윤

리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런 생각을 바

탕으로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언론이 보

도자료를 얼마나 인용하고 있나?”에 초점을 맞

춰 연구를 진행해 온 경향이 있다. 언론 보도 

가운데 보도자료를 이용한 것의 비율이나 출입

처의 성격에 따른 인용율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언론의 비윤리성과 부도

덕성을 지적하는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언론이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원

인을 규명하는 쪽으로 연구의 경향이 확대·발

전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한 축은 보도자료 

의존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는 부류

다. 남효윤(2001, 2004, 2009)은 신문사의 소

유구조와 재무상태, 자본의 성격에 따라 보도

자료 의존도가 달라진다고 보고했다. 즉 신문

사의 구조적인 요인이 취약할수록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했다. 

또 기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

됐다. 한선·이오연(2010)은 실제 뉴스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자의 개인적인 요인에 따

라서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보

고했다. 직업의식 결여와 이에 따른 언론 사명 

포기감이 심할수록 보도자료 의존이 심하다는 

말이다. 정승호·박선희(2007)도 열악한 언론 

환경 속에 기자 스스로 패배의식과 매너리즘에 

빠져 직접 발굴과 취재보다는 보도자료 등 소

스에 의존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간접 취재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언론의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보도자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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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이나 기자 개인적인 요인에 따른 연구가 언

론에 있어 ‘불편한 진실’인 보도자료 의존문제

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높게 평

가할만하다. 특히 기자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비록 소수지만 현직 기자를 대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실시하는 등(송병원·이명

천·김요한 2014; 한선·이호연 2011)의 노력은 

이전의 기술적(descriptive) 연구에서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작 보도자료를 출입처에서 직

접 수신하고 취재와 보도에 이용하는 기자 또

는 기자 집단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실제 기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이유로 보도자료를 이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이다.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등 연구방법 상의 문제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인 진단과 분석은 연구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요인 간의 복합적인 관계

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런 만

큼 실제 기자를 상대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다양한 현상과 원

인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후속 처방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

국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 및 기자가 활동하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신문과 방송, 통신사 

기자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언론사 수와 종사자가 많은 

만큼 매체의 종류와 자본의 성격, 언론기능 수

행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또 서로 엇갈리는 

지역적 특성이 강해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연

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보도자료 이용 행태를 조사하고, 

언론의 구조적인 요인과 기자 개인적인 요인이 

보도자료 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함께 

분석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게이트키핑

게이트키핑(gatekeeping)은 뉴스 미디어 

조직 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결정권

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의미한

다. 어떤 메시지라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많은 문(gate)을 통과해야만 한다. 모든 메

시지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메시지는 선택되고 어떤 메시지는 거부되

는 과정이 따를 것이다. 이처럼 메시지의 취

사,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게이트키핑이라 

하고, 게이트키핑을 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

(gatekeeper)라고 한다. 게이트키퍼는 넓게는 

편집국 또는 보도국으로 대표되는 언론 조직을 

가리키기도 하고, 보다 좁은 의미로 데스크나 

기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에 관한 정보들의 유통 채널에

서 그 관문(gate)을 지키면서 어떤 뉴스는 신

문에 보도해 독자들에게로 흐르게 하고 또 어

떤 것은 차단시켜 버리는 등의 취사선택을 한

다(Shoemaker & Vos 2009).

게이트키퍼들의 뉴스선택 결정에는 그 자

신의 경험과 태도, 기대 등에 바탕을 둔 주관

적인 가치판단과 소속된 조직의 준거와 관습, 

그리고 경영진, 편집인들의 작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통제가 작용한다. 박유봉(1987, 

67)은 “게이트키퍼들의 뉴스선택 결정에 미치

는 통제요인으로 고용주의 권위와 제재, 전문

인으로서의 규범과 윤리, 개개인의 가치관과 

배경, 동료로부터의 영향, 수용자의 요구와 반

영 등을 들었다. 게이트키퍼가 어떤 것을 뉴스

로 제작할 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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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보도할지까지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

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게이트키핑, 나아가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먼저, 슈

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기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태도가 뉴스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

다. 다시 말해 “언론사의 데스크는 뉴스의 편

집과 인적관리, 체제관리, 판매 촉진 등의 업

무를 수행하면서 기자들의 취재와 기사작성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

다” (Shoemaker et al. 1991, 39)며 언론 체

계에 있어서 게이트키퍼와 이를 통제하는 구조

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유재천·이민웅(1994, 62)는 “국내 

언론인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 24.6%가 기자 개인의 개인적 성향이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고 보고했

다. 남효윤(2009, 119)는 “개인적인 요인이 결

정적이지는 않더라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게이트키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구조적인 요인과 개

인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

적인 요인으로는 소속 언론사의 종류(신문, 방

송, 통신사)를 들 수 있다. 또 소속 언론사의 

재무구조나 소속 부서, 임금, 직위 등도 구조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는 기자 개인의 인구학적 속성을 비롯해 가치

관과 직업 만족도, 언론 윤리 의식, 재직 기간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게이트키핑에 대한 연구는 게이트키

퍼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하고, 게이트키

퍼에 대한 연구는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다.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기자들이 기사 생산

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최소 20% 대에서 최고 

60% 이상을 의존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도

자료의 이용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키퍼인 기자들이 보도자

료에 의존하는 이유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을 밝히는 것이 게이트키핑 연구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게이트키핑 과정으로서의 보도자  

      료 이용

보도자료는 기업이나 정부 등 조직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활동에 대해 언론기관에 뉴

스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문서, 보도

의뢰서, 보도요청서를 의미한다. 이들은 기본

적으로 배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되어지

기를 바라며 제공하는 자료다(김진환 2004). 

특히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보도자료는 공신

력과 중요성 등에서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정

부의 정책 홍보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일

반적이며, 오랫동안 사용해온 도구로 인정된다

(Walter & Walters 1992). 언론사나 기자 입

장에서도 정부(또는 공공기관 등)의 보도자료

는 신뢰성과 정보가치가 높은 반면 이용 또는 

인용 시 오보나 명예훼손 등의 위험이 낮아 비

교적 안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정도

가 심하다는데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프

라인 매체 종사자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언론인 의식조사’를 보면 77.4%의 기

자가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의존도가 2003년 

81.2%에서 2005년에는 77.4%, 2007년 

74.8%로 다소 낮아졌으나 2009년에 다시 소

폭 상승한 것이다. 2013년 조사에서는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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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인용 정도가 “보통이다” 38.2%, “다소 의

존한다” 38.8%, “크게 의존한다” 7.6%로 보

도자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1.5%,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13.9%에 불과했다.

기자가 의존하는 것은 보도자료에 국한되

지 않는다. 중앙이나 지방정부, 기업 등이 제

공하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의 과거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이용하거나 통신사

가 제공하는 기사,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나 

포탈사이트의 기사를 이용하는 수준도 외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20

09년 기자의식조사에서 기사 소스에 대한 의

존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보도자료 

의존도가 2.85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련 주제 

과거 기사 2.63, 뉴스통신사 기사는 2.58점이

었다(한국언론재단 2009). 레이히(Reich 201

0)가 5점 척도로 세계 언론의 보도자료 의존

도 등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로, 한국보다 낮

게 나왔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 2.13, 오스트

리아 2.15, 미국 2.27, 스페인 2.24, 호주 2.5

5, 독일 1.97 등이었다. 이처럼 기자가 취재원

을 대상으로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제공된, 

또는 이전에 생산된 기사를 재인용해 사용하는 

행태가 만연하면서 ‘처널리즘(churnalism)1)’ 

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뉴스를 

대량으로 단시간에 생산해야 한다는 핑계로 정

부나 기업체 보도자료, 통신사 기사 등을 오려

붙이기(cut & paste)하거나 긁어서 붙여(drag 

& paste) 기사형태로 만들어 보도하는 이른바 

‘기사복제’의 행태를 꼬집는 말이다. 언론의 고

1) 처널리즘(churnalism)이란 말은 영국BBC기자

가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자유기고가 닉 

데이비스(Nick Davis)가 2008년 그의 책 ‘평

평한 지구(Flat Earth News)'라는 책에서 보

도자료나 통신사 뉴스를 베끼는 언론행태를 

비판하면서 유행했다. 

유 기능인 비판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

고, 그에 앞서 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보도자료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PR학계

와 언론학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PR학계에서

는 주로 보도자료가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반면 언론학계

에서는 보도자료의 의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다. 

먼저 PR측면에서 모튼(Morton 1986)은 

어떤 보도자료가 신문에 잘 실리는가를 191개 

신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혔다. 최근 관심사

와 행사, 소비자 정보 등 수용자 지향적인 정

보와 관련이 있는 보도자료가 언론에 잘 반영

된다고 보고했다. 하레(1978)는 보도자료의 길

이와 신문 기사에 반영된 분량을 비교한 결과 

20%정도의 보도자료가 전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언론학계에서는 주로 보도자료에 대한 의

존문제를 지적했다. 시걸(Sigal 1973)은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20년 동안 신문 1

면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 등 공식적인 채널

을 통한 정보에 대한 의존비율이 점차 증가하

고 있음을 밝혀냈다. 민간 부분에서도 점차 보

도자료와 같은 공식적인 소스를 이용하는 경향

이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크만

(Sachman 1976)은 환경 관련 보도자료의 

50%가 기사에 반영됐음을 확인했고, 마틴과 

싱글터리(Martin & Singletary 1992)는 미국

의 몇 개 주정부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59%가 최소 1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된 사실

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월터스와 월터스

(Walters & Walters 1992)는 미국 정부 부처

가 1990년에 발표한 236건의 보도자료 가운

데 85.9%가 신문에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특

히 보도자료가 통신사나 방송사를 통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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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신문 게재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광고와 PR학계는 보도자료의 

전재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언론학계에서

는 과도한 보도자료 이용, 나아가 의존에 초점

을 맞춰 연구하고 있다. 김희정(2006)은 제주

대학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기사화 비율이 

52.1%에 이르렀고, 보도자료와 기사의 제목이 

일치하는 기사도 35.7%나 됐음을 밝혔다. 이

미경(2001)은 한 의료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신문 기사 반영을 연구했는데, 흥미도가 높을

수록 반영 비율이 높았고, 전문적인 내용일수

록 내용 수정 없이 기사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했다. 최동성(2000)은 전주시 보

도자료를 분석해 신문에 56.4%, 방송에 

47.5%가 전재됐다고 밝혔다. 성해용(1999)은 

정부 부처와 대기업의 보도자료를 분석했는데, 

경제나 행정을 막론하고 보도자료 반영비율이 

4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도자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도자료의 전재를 중심으로 진행됐

다. 분석 방법은 신문 또는 방송의 기사를 분

석해 반영 빈도와 게재된 자료의 길이, 종류와 

성격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보도자료의 배포의 목적이 기사에 반영되는 것

인 만큼 그 목적에 걸맞는 연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취재 아이템으로 채택하거

나 실제 기사로 작성하는 기자, 즉 게이트키퍼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실증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면분석을 넘어 실제 기자를 둘러싼 환경

적·구조적인 요인, 또는 기자 개인적인 요인이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자들

의 보도자료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보다는 

어떤 이유 또는 어떤 요인 때문에 기자들이 보

도자료에 의존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

이다. 지면 분석보다는 언론 현장에서 보도자

료를 수신하고 이를 활용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말을 듣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3. 보도자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언론의 구조적 요인은 기자가 보도활동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은 유형적인 요인과 무형의 요인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의 것으로는 언론사

의 재무구조와 조직, 인원 수, 취재 시스템(하

드웨어적인) 등을 들 수 있다. 또 무형의 요인

은 소속 언론사의 성향(보수 또는 진보)과 조

직 문화, 위계질서 등을 들 수 있다.

남효윤(2009, 252)은 영남지역 4개 언론사

의 재무구조에 따른 보도자료 이용 행태에 대

한 연구에서 재무상태가 좋을수록 지방정부와 

관련한 정치와 행정 분야에 관한 보도자료 이

용에 부적인 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반

면에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모든 분야

에 있어 보도자료를 지면에 더 많이 반영했다. 

재무 규모 또한 비슷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는

데, 재무 규모와 상태가 좋을수록 보도자료 의

존이 약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과 이로 인한 언론사 조직과 

노동형태의 변화도 보도자료 의존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승호·박선희(2007, 

56)는 인터넷의 상용화로 노동시간이 짧아졌

다고 볼 수는 없지만 취급하는 정보량이 많아

져 오히려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고 보고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저널리즘(distance 

journalism) 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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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심층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의 의존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또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신문사 편집국 등 부서가 축소, 

통합되면서 취재 인력이 감축돼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근무여건의 악화는 기자의 

현장취재, 직접 취재 기회를 줄이고, 반대로 

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보도자료나 기존 기사,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언론사 안팎에서 게이트키퍼에게 가해

지는 제약도 구조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

을 것이다. 남효윤(2009)은 게이트키퍼에 가해

지는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언론 내부와 외

부 요인으로 다시 분류했다. 언론 내부의 제약

요인으로는 언론관련 법규와 제도, 사주, 편집

국 간부 등을 들었다. 외부적인 제약요인으로

는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광고주, 각종 이익단

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을 들었다. 이들 언

론 안팎의 제약 요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

철하거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

한 방법으로 게이트키퍼인 기자의 취재와 기사

작성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말하면 이들 제약

요인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적게 받느냐에 따

라 게이트키퍼의 고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게이트키퍼인 기자들

이 이들 외부요인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

는 정도도 게이트키퍼 연구에 있어 큰 영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 개

개인이 갖는 정치적 성향이나 출신배경 등이 

전혀 보도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연과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그

럴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남효윤 

2009). 실제로 유재천·이민웅(1994)이 국내 

언론인 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4.6%가 기자의 개인적 성향이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결국 기자 

개인의 성향과 태도는 뉴스 보도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 기자 개인의 성

향은 보도 이전 단계인 취재 아이템의 선택과 

보도의 행태에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

론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취재 아이템 선택

과정에서 보도자료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결국 보도의 핵심주체이자 최일선 담당자

로서 기자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보도의 내

용과 형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인 요인에 따라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 

등을 채택할지 여부와 이용 또는 의존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

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 보도자료를 어떻

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 

게이트키퍼인 기자를 둘러싼 구조적인 요인과 

기자 개인적 요인이 보도자료의 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광주지역 기자의 보도자료 

이용행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광주지역 기자의 구조적인 

요인은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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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광주지역 기자의 개인적인 

요인은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1>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있어 보도자료를 얼마나 이용하고 의존하는지

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기자들이 출입처 등

에서 하루에 수신하는 보도자료의 개수와 이것

을 기사에 어떻게 이용하는 지를 물었다. 특

히, 보도자료 이용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 원

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정도와 사실 확인 여부, 

보도자료 의존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했다. 

<연구문제 2>는 게이트키퍼인 기자를 둘

러싼 구조적인 요인들이 보도자료 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

적인 요인은 소속된 언론사의 종류와 급여수

준, 소속 부서, 직급, 소속 언론사의 보도자료 

이용 규정의 유무, 외부요인의 제약 정도 인식 

등이다. 

<연구문제 3>은 기자 개인적인 요인이 보

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설정했다. 성별과 출신 학과, 직무 만족

도, 근무 연수 등과 보도자료 이용 정도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2. 연구방법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활

동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보도자료를 취재 아이

템으로 채택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스크와 

기자들로부터 직접 이용행태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일 것으

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보도자료 이용에 대

한 기자의 반응과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분석대상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방송, 

통신, 신문기자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지역적

으로 광주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는 전국을 커버리지로 하는 이른바 중앙지가 

등록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신문사가 한국 기자협회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지역신문의 활동이 활발한(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역이기 때문이다2). 또 여기에 

2개의 통신사와 5개의 방송사가 운영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 보유 지역으로 기

자들의 취재와 보도자료 제공, 이용 등이 서

울·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주·전남기

자협회에 가입한 기자는 500명이다. 이 가운

데 실제 취재를 하지 않는 편집·보도국장과 논

설위원, 편집 전문기자,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서 활동하는 주재 기자와 여수MBC와 목포

MBC, 전남CBS 기자 등은 설문 대상에서 제

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한 대상은 14개 

언론사 소속 기자 238명이었다. 직급별로는 

데스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출입처를 갖고 취재

도 하는 부장이 68명, 출입처 등을 상대로 취

재를 전담하는 평기자와 차장급 기자 170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2) 설문의 구성 및 조사

설문은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1부에

서는 근무여건과 관련해 직업 만족도와 인터넷 

2) 2014년 12월 현재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한 신문

사 수는 부산 2개, 충북 5개, 경남·울산 6개, 대

구·경북 6개, 인천·경기 5개, 광주 7개, 대전·충

남 3개, 강원 2개, 전북 5개, 제주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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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용 실태, 업무량 등을 질문해 설문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초 자료로 활

용했다. 2부에서는 21개 문항에 걸쳐 취재보

도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하루 생산하는 기

사의 수와 종류, 하루 수신하는 보도자료 수, 

이의 이용 또는 의존 정도, 사실 확인 여부, 

홍보 담당자와의 친밀도 등이다. 3부에서는 인

구학적 속성과 언론 관련 학과 전공 여부, 직

급, 근무 연차, 급여 수준 등을 7개 문항에 걸

쳐 설문했다. 분석 유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실제 설문은 2013년 7월 15일부터 20여

일에 걸쳐, 광주소재 국립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생들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또 이들 대학원

생들과 함께 코딩을 했고, 코딩 데이터는 

SPSS PASW 18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각 문항의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와 상관관계, 

회귀분석, 변량분석(ANOVA) 등을 실시했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문제1> 보도자료 이용 행

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은 광주지역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수신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이용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자

들의 하루 작성 기사 수, 하루 보도자료 수신 

건수, 보도자료 본문을 인용하는 비율 등을 조

사했다. 

속 성 분석유목  및 측정방법

이용행태

-하루 생산하는  기사 건수 / 기사의 종류

: 하루 ( )건 / 스트레이트,기획기사(리포트),온라인기사

-보도자료 수신 건수 : 하루 ( )건

-보도자료 이용 방법 : 취재팁 / 리라이트(rewrite) /원문이용

-다른 기자가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 : ( )%정도

-사실 확인 여부 : (1=확인 안함 5=모두 확인)

구조적 

요인

-언론사 종류: 신문, 방송, 통신

-소속 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육, 지역사회, 기타

-직위: 평기자,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 논설위원

-근무 연차: ( )년

-외부요인 제약 정도 인식 : 

사주, 편집국 간부, 언론 법규 와 제도,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광고주, 각종 이익단체,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약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

-급여수준  :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이상

개인적 

요인

-성별 : 남  / 녀

-직업 만족도: 5점 척도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홍보 담당자와의 친밀도: 5점 척도

-보도자료 원문 인용에 대한 인식 : 5점 척도

-출신 학과: 언론, 비언론 학과

<표 1> 속성에 따른 분석유목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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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광주지역 기자들의 하루에 작성

하는 평균 기사 수는 5.5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스트레이트 기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수신하는 보도자료는 평균 

18.43건이었으며, 평균적으로 6.53건(35.44%)

을 실제 기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도자료를 취재의 팁으로만 활용하

는 경우가 36.21%, 리라이트해 기사로 만드는 

비율이 44.86%, 보도자료의 원문이나 일부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비율이 18.93%로 조사됐

다. 보도자료를 리라이트한 것(간접인용)과 원

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직접인용)을 더하면 무

려 63.79%에 이른다. 보도자료가 배포한 기

관, 단체 등의 의견과 입장, 이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근본 목적을 감안하면 직접인

용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 인용하는 경우도 

배포자의 의도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반면에 언론사 또는 기자 고유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처널리즘’이 만연돼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다른 기자들은 보도자료의 

원문 그대로를 얼마나 기사에 인용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49.71%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응답을 한 기자들의 실제 반영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기사를 작

성하는데 있어, 또는 취재 아이템을 선정한 데 

있어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보인다. 즉 자신의 행태는 솔직히 

드러내지 않은 반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빌어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제3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자들은 수신한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

는 과정에서 83.4%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2.4%만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은 하지만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밟

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속 언론사 또는 편집·보도국 차원에서 

보도자료나 통신기사 전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4.1%가 별도의 지침이 없고, 52.0%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원문을 기사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속 

분석항목 분석결과

1일 기사작성 건수 5.59건(단신:4.2,기획·리포트:0.91,사설·칼럼:0.07,온라인:0.41)

1일 보도자료   

수신건수

/ 이용 건수

18.43건 / 6.53건(35.44%)

이용 유형 취재팁: 36.21%, 리라이트:44.86%, 원문전재:18.93%

팩트 확인 여부 확인:3.4%, 비확인:2.4%

보도자료 지침 유무 지침 유:44.1%, 무:52.0%

<표 2> 보도자료 이용행태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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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5점 척도 

측정에서 신문 기자들은 평균 3.33점, 방송기

자는 3.81점으로 “약간 문제가 된다”에 가까

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통신사 기자들의 평

균은 2.88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에 가

까운 태도를 보였다. 

2. <연구문제 2> 언론사 구조적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

<연구문제 2>는 언론사의 구조적 요인과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의 유형, 임금, 소속 부서 등을 주

요 변인으로 설정해 각각의 변인들이 보도자료 

반영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언론사의 유형은 신문, 방송, 통신의 세 가

지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반영비율은 신문

40.37%, 방송 25.57%, 통신 30.57%로 나타

났다. 이들 3가지 유형의 언론사별로 보도자료 

이용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

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언론사 유형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66, p<.05).

임금과 보도자료 이용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임금과 보도자료 기사반영 비율 사

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임금과 

보도자료 기사반영 비율 사이에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1).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언론사 유형과 임

금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

면 그러한 관계가 보도자료의 이용과 어떤 관

계에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는 광주지역 신문

사들은 재정적 구조가 열악하고 기자들의 임금

이 다른 종류 언론사와 비교해서 열악하다는 

기존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다시 말

해, 기존의 광주지역 신문에 대한 연구들은 재

정적 열악함이 지역신문의 질과 가치를 떨어뜨

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허진아·이오현

(2009)은 광주드림의 재정적 열악성이 인력부

족으로 이어져 통신기사의 의존도를 높이고 심

층성과 전문성이 낮은 기사의 출현가능성을 높

이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신문사가 

통신사나 방송사에 비해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유의미했다(F=303.178, 

p<.05). 이 연구에서는 취재 인력(기자 수)과 

보도자료 이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

지만 재정적 열악성으로 인한 낮은 임금과 보

도자료 이용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속 부서에 따른 보도자료 이용 정도의 

차이분석을 위해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

화․체육부, 지역사회부, 기타의 여섯 항목으로 

분류해 측정했으나 소속 부서에 따른 실제 기

사반영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게이트키핑 이론에서는 첫 번째 게이트키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119 -0.239** 0.009

<표 3> 임금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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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 취재기자이고 이후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간부들이나 사주에 의한 압력이 게이트키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

적 압력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편집·

보도국 간부, 사주, 언론관련 법․제도, 지방 

정부나 정치권력, 광고주, 이익단체,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활

동을 얼마나 제약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

고, 그 결과가 보도자료 이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표 4>에서 보듯이 

언론사의 사주,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광고주, 

이익단체에 의한 제약이 심하다고 평가할수록 

보도자료의 기사반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언론사 외부 기관, 사주의 영향과 간

섭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보도자료 이용 비

율이 높았다.

3. <연구문제 3> 기자 개인적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

<연구문제 3>은 기자의 개인적인 속성이 

보도자료 등의 이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속성으로는 인구

학적인 속성과 함께 근무 연수, 직업만족도, 

출입처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 자기검열의 정

도 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했다. 성별에 따른 

보도자료 이용에서는 남성이 32.16%, 여성이 

50.7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285, p<.01). 

직업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하여 매우 만족은 5점까지 측정했으며, 보도자료 실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124 0.204* 0.023

언론관련 법․제도 124 0.147 0.103

사주 124 0.212* 0.018

편집/보도국 간부 123 0.147 0.105

광고주 123 0.315** 0.000

이익단체 124 0.223* 0.013

언론관련 시민단체 124 0.080 0.377

<표 4> 외부요인 제약 인식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p

남자 101 32.16 23.025 2.291
-3.285 0.001

여자 22 50.77 28.591 6.096

<표 5> 성별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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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사반영 비율과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분

석결과, 직업만족도와 실제 기사 반영 비율 사

이에는 약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Pearson 상관계수=-0.230, p<.05). 즉,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보도

자료를 기사화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론사에서 근무한 연수와 보도자료 기사

반영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둘 사이

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

다(Pearson 상관계수=0.088, p=0.340).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 때의 전공이 언론 관련 학과

였는지 비언론 학과였는지를 구분해 분석한 결

과, 대학에서의 전공은 보도자료 기사화와 유

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687, 

p=0.494).

출입처 홍보담당자로부터의 보도자료 기사

화 요청을 받은 경험 사이에는 낮지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입처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와 보도자료 기

사반영 비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입처 홍보담당자와 

친하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것은 아

니지만, 전재 요청이 있을 경우 더 많이 반영

해주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기자

들이 보도자료를 기사작성에 어떻게 이용하고, 

여기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보도자료를 

보도에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기자들의 과도한 보도자료 의존을 문

제로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그 이용 정도를 연

구해 왔다. 

언론학계에서는 보도자료를 기사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을 견지했다. 반면에 광고나 PR학계에서는 보

도자료가 가능한 많이 기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도자료의 

성격과 내용, 형식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언론학계 연구에서도 취재 아이템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123 -0.230 0.011*

<표 6> 직업만족도와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CORREL(친밀도, 요청경험) 127 0.239** 0.007

CORREL(친밀도, 기사반영) 124 0.15 0.086

<표 7>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와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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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고 실제 기사를 작성하는 게이트키퍼

인 기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보도자료 이용 행

태 등을 연구한 결과물은 많지 않다. 특히 기

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양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연

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

국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활동하는 

광주광역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해, 보도자료 이용행태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은 첫

째,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행태 즉, 하루생산 

기사 건수와 거기에 보도자료를 얼마나 활용하

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가를 분석했다. 

둘째, 언론사 종류와 소속 부서, 임금 수준, 외

부요인 제약정도 등 기자를 둘러싼 구조적인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셋째, 성별과 근무 연차, 직급 등 기자 개인적

인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행태, 그리고 이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연구문제1> 보도자료 이용행태

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은 하

루 평균 5.59건의 기사를 생산한다. 그 중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다. 기자들은 자신들의 출입처에서 하루 평균 

18.43건의 보도자료를 수신했으며 이 가운데 

35.4%를 기사작성에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취

재의 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36.2%, 리라

이트해서 기사로 쓰는 경우는 44.8%였고, 보

도자료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하는 

경우는 18.9%였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 비율은 49.7% 정도로 

생각했다. 또 리라이트해서 기사로 작성

(44.8%)하거나 보도자료 일부를 직접 기사에 

인용(18.93%)하는 경우를 더하면 63.79%로, 

기존 보도자료 이용행태 연구들과 비슷한 수치

를 얻을 수 있었다. 보도자료 이용과 관련해 

지침을 갖고 있는 언론사와 없는 언론사가 반

반으로 나뉘었으며, 83.4%의 기자들은 보도자

료를 이용할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응답

했다.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 종류에 따라서는 

보도자료 이용에 대해 5점 척도 측정 점수로 

신문기자 3.33점, 방송 3.81점으로 “약간 문제

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기자들은 2.88점로 보도자료 이용에 “보통이

다” 수준으로 인식했다.

<연구문제 2>를 위한 분석결과, 언론사 유

형에 따라 보도자료 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신문 40.37%, 통신 30.57%, 방송 25.57% 순

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보도자료 이용에는 부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

이 높을수록 이용도가 낮고, 임금이 낮을수록 

이용도가 높다는 말이다. 이를 언론사 종류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 통신이 신문보다 보도자료 이용도

가 낮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겠

다. 외부기관이나 단체, 사주 등으로부터 편집

에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언론사 종류 즉 

방송, 통신에 비해 편집권 독립정도가 낮은 것

으로 인식하는 신문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속 부서와 

직급은 보도자료 이용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연구문제 3>을 위한 분석결과 성별에 따

른 보도자료 기사화 정도는 남성 기자 32.1%, 

여성 기자 50.77%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직업만족도와 보도자

료 이용 정도는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도자료를 적

게 이용하고 반대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용 

정도가 높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언론사 근무 

연수, 출신학교에서의 언론학 전공여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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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 등과 보도자료 

이용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광주광역시 기자들은 하루 평

균 5.54건의 기사를 생산하고, 18.43건의 보

도자료를 수신한다. 보도자료의 63.79%를 기

사에 직, 간접적으로 이용한다. 남성 기자 보

다 여성기자가 보도자료를 더 많이 이용했다. 

언론사 종류에 따라서는 신문→통신→방송 순

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기자 개인적인 요인 가

운데 성별과 직업만족도는 영향이 있었지만, 

근무 연수와 언론학 전공여부, 홍보 담당자와

의 친밀도는 관련이 없었다. 구조적인 요인 가

운데는 임금 수준, 매체 독립성 등과 상관관계

가 있었고, 소속 부서는 관계가 없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언론 현장에서의 보도

자료 이용 행태를 상당 부분 정확히 반영한 것

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요인 가운데 ‘성별’과 

‘직업만족도’가 보도자료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언

론현장과 연결지어보면, 여성 기자의 경우 남

자 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 취재 기회가 

적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현장 취재

보다는 손쉽게 기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

히 일부 신문사 여성 기자는 취재와 더불어 편

집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취재 시간 부족을 

보도자료로 보충하는 경향도 이 같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 만족도도 보도자료 이용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과는 다른 측면에

서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만족도는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임금 

수준이나 미래 비전, 외부요인 제약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구조

적 요인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말이기도 하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만족도와 보도자료 

이용정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소

속 언론사 종류와 직업만족도도 이와 같은 순

위(신문→통신→방송 순)로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직업적 비전이 약한, 그리고 외부요인의 제약

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신문기자들의 직업만족

도가 낮다. 이들 신문기자의 보도자료 이용률

이 방송과 통신 기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수준이 방송이나 

통신 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문기자들

의 보도자료 이용률이 높은 것이나, 직업의 미

래 비전에 부정적인 신문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률이 다른 매체에 비해 높은 것은 이런 맥

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요

인 가운데 보도자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성별에 국한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속 부서, 근무 연수, 언론학 전공

여부, 홍보 담당자와의 친밀도 등이 보도자료 

이용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다. 언론사 연수가 많을수록 

손쉽게 기사를 만들기 위해 보도자료를 이용할 

것이라는, 정치부나 경제, 문화체육부 등의 부

서가 사회부보다 더 많은 보도자료를 쓸 것이

라는 예상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언론학 전

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결국 기자

가 어떤 학문을 전공했는지, 연차가 얼마나 됐

는지, 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느냐 보다는 어

떤 종류의 언론사에 근무하느냐가 보도자료 이

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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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게이트키퍼인 기자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언

론학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나 광

고, PR학계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되기 위한 콘

텐츠, 유형 등의 연구를 보완하고자 했다. 실

제 출입처에서 보도자료를 받고 이를 다시 보

도에 활용하는 당사자인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그 자체가 언론학계에서는 사례

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보도자료 이용행

태와 인식의 차이 등을 도출해서 제시함으로써 

언론 현장을 비교적 실증적으로 반영한 연구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보도자료를 기사에 인용하는 비율로 나타

난 63.79%도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어서, 조사의 신뢰성

을 간접으로나마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률은 53%로, 

언론계를 포함한 전문직군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도 조사의 신뢰

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광주지역 기자들이 보도자료 이용에 대해 

비교적 중립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

고, 보도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이 

기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다. 아울러 소속 언론사 유형과 임금 등 구조

적인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비해 보도자료 이

용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은 언론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

적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연구의 성과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은 광주광역시

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 담

당기자나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제외했고, 

취재 기자의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한데 따른 

대표성의 문제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한계

이기도 하다. 

또한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가 갖는 근

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분석 유목도 기자 개

인적인 요인을 5가지, 구조적인 요인을 4가지 

정도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연구의 효율성을 

우선하다 보니 뉴미디어 환경과 기자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더 많이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특히 기자 개인적인 성향이나 경험을 

분석 항목에 포함하지 못했고, 보도 전반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광고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한계라 하겠다. 

보다 많은 변인을 추가하고, 기자들에 대한 

개별적, 집단적인 인터뷰를 통해 보도자료 이

용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질

적 연구방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

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나아가 언론현장에서 

이른바 ‘불편한 진실’로 취급되는 보도자료 이

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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